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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말하면 기록된다’AI 음성 영농일지 개발 본격화

-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 ‘퇴장’…10월 ‘제주DA’ 앱 전면 적용 - 

- 제주어·고령 농업인 말투 반영…농작업 기록은 쉽게, 활용은 넓게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영농일지 

통합 고도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 ❍ 이번 사업은 농업디지털플랫폼 ‘제주DA’의 영농일지 기능

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농업인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, 데

이터 기반 농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 ❍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비료·농약 사용 

등 주요 농작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형 디지털 영농일지를 

구축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록 체계를 정립했다.

 ❍ 이를 기반으로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입력 방식의 편의성

을 대폭 개선해, 농업인이 작업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자동

으로 정리·기록되는 기능을 구현한다.

❑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제주지역의 언어 환경과 농업 현장 특성

을 반영한 인공지능(AI) 기반 음성 기록 기술이다.

 ❍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대화 방식 등을 학습한 음성 인식 

기술을 적용해 작업 내용, 사용 자재, 작업 시간 등이 체계

적으로 정리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.

 ❍ 텍스트 입력은 물론 사진, 위치 정보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

지원하고, 통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우



선 저장한 뒤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도입해 현장 활용성을 

높인다.

❑ 축적된 영농일지 데이터는 ‘제주DA’ 플랫폼 내 필지 단위

의 기상·토양·생육·경영 정보와 연계돼 활용된다.

 ❍ 농업인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영농 관리와 경

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, 행정은 이를 활용해 정책 수

립 등 농정 전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.

 ❍ 농업기술원은 5월부터 기능 설계 및 개발에 착수해 10월 중 

‘제주DA’ 앱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. 이후 12월

까지 농업인 200명으로 구성된 ‘제주DA 파트너스’를 대상

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

이다.

❑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인공지능(AI) 영농일지는 농업인

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기록하고, 그 데이터가 실질적인 정보

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”며 “제주어와 현장 여

건을 반영한 실용적인 서비스로 개발해 제주DA 앱이 필수 도

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
